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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화학공학 교재에는 부록으로 여러 가지 화합물의 물성이 긴 테이블로 첨가되어

있었고, 아직도 그 관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화공양론 교과서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수증기 표, 열역학 물성, 전달 물성 그리고 몇 개의 유체에 대한 엔탈피-엔트로피 다이어그램

등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제는

이런 테이블에 의존하지는 않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를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교육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듯이 공학에서도 많은 잘못된 자료들이 연구자, 학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들에게 많은 폐해가 되고 있다. 화학공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 소스가 무엇

인지,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못된 자료가 자신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화학공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불확

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여 미래 화학공학의 방향 중 한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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